
이번 기자회견은 이제껏 묻혀왔던 교수 성폭력 사건이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,

대학이 더 이상 성폭력이 묵인되는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하는 계기가

될 것입니다. 여러분들의 지지를 모아서 성폭력 없는 대학, 나아가서 성폭력 없는 사회를

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

보라색물결은말합니다!

99년부터 시행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를에 의해 많은 대학들이 교내에서 발생하

는 성희롱, 성차별흑성폭력적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‘‘규정안(통칭 反성폭력학칙)”을 제정하

게 되었습니다. 학생, 교수, 교직원 사이에 발생하는 성폭력들을 공식적으로 해결하기 위해

만들어진 학칙이지만, 이를 통한 해결과정에 얼마만큼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지는

의문입니다. 분명 대학사회를 구성하는 세 가지 축 중 하나이지만, 학생은 ‘교육의 대상이

지, 주체가 될 수 없다’는 학교당국의 인식으로 인해 온전하게 자신의 입장을 드러낼 수 있

는 통로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대부분의 성폭력 사건, 특히 교수성폭력 사건

의 경우 교수와 학생사이에 존재하는 위계질서로 인해 피해자인 학생들이 자신의 피해사실

을 이야기하는 것조치 어려워하는 것이 현실입니다. 따라서 대학별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

을 시, 사건에 대해 논의하는 대책위원회에 학생대표의 일정 비율 이상의 참여는 명확한 규

정으로 보장되어야만 합니다. 대책위원회 구성의원 중 1/3이상의 비율로 그 참여는 보장되

어야만 하며, 학생 스스로의 학습권 수호를 위한 권리주장을 학교 당국은 인정해야만 합니

다. 학칙을 준비 혹은 완비한 모든 대학들은 실질적인 사건 해결을 위한 노력과 그 제도적

기반마련에 힘쓸 것을 촉구하고,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.

우리가 反성폭력학칙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은 단지 ‘성폭력 범죄’의 치료책으로써 중요하

다는 것 뿐만 아니라, ‘성폭력'을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기에 그 필요성이

절실합니다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성폭력 발생의 가장 큰 원인중의 하나는 바로 왜곡된 성

인식이 그 기저에 깊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. 이러한 대학내의 ‘성'에 대한 왜곡된 인식구

조를 바로잡기 위해 최선에 서야하는것은 바로 대학내 구성원들이 ‘反성폭력학칙제정'을 준

비하며 혹은 개정하는 것입니다. 이에 따라 ‘성'에 대한 이야기가 논의가 될 수 있고 그 안

에서 기간 잘못되어 왔던 우리들의 언행을 바로잡아 내규를 만들어내고 실천하며 언제 발생

될지 모를 ‘성폭력'을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할 수 것입니다. ‘反성폭력 학칙 제/개정'에 우리

모두 함께 합시다!


